
직물의 유연도, 촉감, 압축성의 관계 

 

1. 서 론 

본고에서 기술하는 연구내용은 직물의 촉감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판

정기준(판정자의 손가락으로 느끼는 촉감)과 이와 관계되는 직물의 물리적 

성질인 객관적 측정치를 상호관련시켜 서로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

한 광범위한 연구과제중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직물의 유연도를 판

정하기 위한 주관적 척도를 창출함과 아울러 이것을 직물의 압축성인 객관

적 측정치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직물의 촉감을 연구함에 있어서 감촉이라는 성질을 묘사키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유연성의 의미는 권취되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변한다. 즉, 물로

리털의 유연성은 실크의 유연성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유연도를 서술하는 

용어는 같으나 감각적인 느낌은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는 압축성

(compression)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후자는 평활성(smoothness)과 굴

곡성(flexibility)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전에는 유연도(softness)가 굽힘

길이(bending length)로서 측정된 강연성(stiffness)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직물의 두께 측정에 의해 측정된 퍼엄니스(firmness)나 경도(hardness)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문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전문용어

와 그들의 정의가 어떤 일정한 의미상의 일치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지적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직물의 촉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모

아지고 있고 몇몇 참고할 만한 문헌들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나타내는 

유연도(softness)의 의미는 직물에 가해진 압력에 대해 어느 정도로 용이하게 



굽혀지는가 하는 내용의 의미이다. 직물의 촉감을 판정하는 판정자들에 대해

서는 그들의 관심이 유연성의 압축성면에만 집중되도록 그들이 직물을 취급

하는 방법에 대해 제한을 가했으며 객관적 판정 역시 압축과 관계된 것이었

다. 과거에 부직포를 사용한 시험적 실험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보고서

에서 판정자들에 의해 판정된 유연도의 주관적 평가(판정자의 손가락에 의해 

느껴지는 유연도)와 이와 연관된 압축성에 대한 물리적 평가 사이에는 일정

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감각분야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직물의 유연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평가치와 객관적 측정치간의 관계는 

이들 측정치에 대수(logarithm)를 취했을 경우 일차함수가 됨을 표시하고 있

다. 

현존하는 실험결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띤 연구내용이 많

기 때문에 본 연구내용이 완성되기 전에는 각 샘플로부터 얻어진 예상된 직

선상태의 결과치를 상호 밀접하게 관련지을 판정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해서 첫번째 세트의 샘플들은 유연성과 압축성간에 이상적 상호관계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세트에 부직포와 직물을 샘플

로 사용하였다. 

 

2. 실 험 

가. 시료 

실험하고자 하는 직물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의 두께와 중량을 

갖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시료세트 1은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고 시료세트 2

는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표 1> 시 료 

 

 

나. 실험방법 

1) 주관적 평가방법 

직물의 촉감을 판정하는 판정자는 19~39세 사이의 심리학을 전공하는 20

명의 대학생 및 관계직원으로서, 15명은 남성이며 5명은 여성으로 구성하였

다. 이들 중에는 정신 물리학상의 실험 경험을 가진 자는 있으나 직물을 취

급하여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없었다. 이들 판정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

데 그 한 그룹은 부직포의 유연도를 판정하고, 다른 한 그룹은 모직물의 유

연도를 판정하였다. 직물의 유연도를 판정키 위해 손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두개의 구멍이 있는 기둥모양의 상자를 사용하여 판정자는 실험하는 직물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들 직물은 크기를 12cm×8cm로 하였는데 부직포는 6

종류의 직물을 무작위로 20회 반복하여 채취한 120개의 샘플을 준비하였고 



직물인 경우 시료세트 2에서 볼 수 있는 5종류를 역시 무작위로 10회 반복

하여 채취한 50개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각 판정자들의 직물의 유연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준비상태(온도 20.5±

2℃, 상대습도 50.5±3.5%)가 항상 유지되는 조용한 방에서 시험되었다. 유연

도 측정을 위해 먼저 감독관은 측정방법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판정자

의 4개의 손가락을 상자밑에 놓인 샘플 상부에 놓도록 하는 것이었다. 판정

자들은 오직 직물의 유연도를 판정키 위하여 가벼운 압력을 직물에 가해야

만 하며 그리고 각 샘플에 같은 압력을 적용해야 하였다. 저울을 이용한 간

단한 실험에서 한 개의 손가락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은 20g정도가 되면 충

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샘플에 대한 유연도에 주관적인 등급평가는 판정

자들이 했다. 판정자에게는 감독관에 의해 각각의 시료세트의 중간치에 해당

된다고 여겨지는 시료 한 개가 준비샘플(standard sample)로서 주어졌다. 이와 

같은 준비샘플로는 No.3 직물이나 또는 No.9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 준비샘

플은 등급 12로 판정되었다. 각 판정자가 할 일은 만약 시험하고자 하는 직

물이 준비샘플보다 더 부드럽다고 생각되면 등급 12보다고 비례적으로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만약 준비샘플보다 부드러운 감이 덜 느껴지면 

등급 12보다 더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준비샘플에서 느끼는 부드러움과 

같은 정도의 감촉을 느낀다면 판정자는 등급 12로 평가하였다. 앞에서와 같

은 과정을 거쳐 판정된 판정치는 모든 판정자에게는 가장 적당한 수치인 것

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서 각 준비에서 얻어진 등급은 판정자 나름대로의 주

관적인 견해인 것이다. 한 세트 내의 각각 샘플은 준비견본과 비교되었고 새

로운 샘플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급하였다. 평가치가 안고 있는 특수한 성

질인 비율성으로 인해 이들 측정치에 대한 평균을 산출함에 있어서 산술평

균보다는 오히려 기하평균을 산출하였다. 이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직물 유연도의 주관적 평가등급 

 
 

2) 객관적 측정방법 

압축성 시험을 하기위해 적당한 압축 로드셀(compression load cell)을 갖추고 

있는 Instron형 인장강도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실험을 하기 위해 사용

한 것과 같은 크기의 직물시료를 두께 측정과 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나

타나는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 Instron형 인장강도시험기를 사용함으로써 차

트상에 100배 크기로 두께와 두께변화를 확대하여 기록할 수 있었으며 한편

으로는 ×10의 부하감도로서 측정 가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

으로 인해 예전에 보고된 결과보다도 더욱 감도가 높은 측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직물에 대해 5개의 샘플을 시험하였다. 

1회의 하중(loading) 주기를 얻는데 약 1분이 걸리는 속도로 압축하였다. 여

기서 말하는 압축이라함은 “압력을 적당히 증가시킴에 따라서 직물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두께의 감소”라고 정의되고 고유두께라 함은 직물이 겨우 느

낄 수 있는 정도의 외부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두께를 의미한

다. 압력이 0.5kPa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하중변형이 1%에 달할 때 까지 

직물에 압축을 가함으로서 직물의 고유두께가 차트상에 측정 기록되었다. 샘

플을 제거하고 압축판의 표면에 샘플이 차지하고 있던 간격만큼 압축을 가

하였다. 이때 차트상에 나타난 변위간의 거리가 직물의 고유두께를 의미한다. 

백분율로 표시되는 압축율은 압축에 대한직물의 고유두께의 비율로서 정의

되었다. 직물의 압축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어려운 점으로는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하중-압축곡선에 있는바 압축량을 정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1> 직물의 촉감면에서 볼 때 빳빳한 직물, 중간정도의 유연성을 지닌 

직물 그리고 유연한 직물에 대한 하중-압축곡선들의 형태 

 



다시 말해서 직물에 압축을 가함으로서 발생되는 직물의 변형에 대해 저

항을 개시하는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중-압축곡선

의 출발점을 임의대로 정함으로 해서 의미심장하고 재현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은 촉감이 빳빳한 직물과 약간 부드러운 직물 그리고 유

연한 촉감을 지닌 직물에 대한 하중-유연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 : 2 : 10의 비율의 3가지 압력에 대해 압축과 압축율을 정량화한 데이터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직물의 압축성을 정량화한 객관적 측정치(유연도) 

 

 

3. 고 찰 

가. 직물의 촉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판정자의 손가락에 의해 느껴지는 촉

감을 정량화한 주관적 평가 

<표 2>의 데이터는 분산분석에 의해 분석된 것으로서 샘플내의 분산에 대

한 샘플간의 분산비인 F값을 산출하였으며 아울러 Kendall의 일치계수에 의



해 판정자간의 동의수준을 나타내는 W값을 산출하였다. F값의 유의수준이 

부직포나 직물의 각 세트에서 모두 P<0.001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판정

자들이 직물의 유연도에 대한 계급값을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직물의 압축

유연도의 수준치를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W값에 대한 유의수준 

역시 P<0.001이므로 유연도에 대한 이들 수준이 계급순서에 있어서 판정자간

에 훌륭한 일치현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직물은 주관적 평가

에서, 부직포의 경우 시료 NO.2와 3간에 유의차가 없고, 직물의 경우는 시료 

NO.7과 10, 그리고 8과 9간에 유의차가 없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압축형태에는 0.05에서 

0.10mm 사이라는 시각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확실하게 식

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압축변형이 발생될때까지 압력을 직물에 가해야만 하

는데, 이러한 사실은 상당의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얇은 직물은 

굴곡성(flexibility)이나 평활성(smoothness)과 같은 다른 감각에 의한 판정을 

요한다는 것이다. 압축증가량이 0.05~0.10mm사이에 있는 비슷한 압축량이 두 

직물에 각각 가해진다면 직물에 가해진 압축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표 3>에 표시되어 있는 시료 NO.1, 7과 10은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으로 인해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마찬가지로 

시료 NO.2와 3 역시 낮은 압력에서는 서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러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물에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변형정



도와 더불어 상대적 변화를 알 수 있다. 시료 NO.4와 11은 <표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물의 유연도를 판정하기 위해 측정한 압축량으로 판정하건데 

매우 유연한 직물로 판정되었다. 직물의 유연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직물부위

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물의 가장자리보다는 중앙부에서 측정한 유

연도의 측정치가 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물론 압축변화

율이라는 다른 요인을 고찰해야만 한다. 유연한 직물이 압축될 경우에는 압

축감소의 정도와 압축에 대한 저항증가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반면 빳빳한 

직물이 압축될 때는 압축감소의 정도와 압축에 대한 저항증가가 매우 신속

하다는 것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다. 

 

나. 주관적 판정치와 객관적 평가치 

판정자의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감촉(육체적 감각이라고 표현)과 주어

진 실험기기를 통하여 측정한 객관적 측정치간에는 선형관계인 stevens법칙

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관적 판정치와 각 직물에 적용된 압축으로 나타낸 

객관적 판정치에 대한 대수치는 선형검정으로 관련지워졌다. 서로 다른 3종

류의 압력에 대한 결과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연도-압축(압축도) 

                         프로덕트-모멘트(product-moment) 

                         상관관계; 주관적 판정치와 객관적 측정치 

 



2kPa 압력에 대한 결과치는 그래프로서 <그림 2>에 표시되어 있다. 이들 

결과치는 매우 좋은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번 측정한 결과치와 

훌륭한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압축률로 나타낸 결과도 <표 4> 및 <그림 2>

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물은 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

직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압축과 유연도 사이의 관계가 압축율과 유연

도사이의 관계보다도 좋은 선형관계를 유지하고 잇다는 사실이 이미 발견되

었다. 

 

 

<그림 2> 유연도에 대한 주관적 등급치와 압축량간의 대수적 관계 

 

 

<그림 3> 유연도에 대한 주관적 등급치와 압축도에 대한  

측정치간의 대수적 관계 

 



다른 연구자들은 유연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치와 압축도간에는 상관관계

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직물의 두께변화에 대한 압력변

화의 비율로서 정의된 직물의 경도(hardness) 측정치는 훌륭한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유연도와 압축도간의 관계는 양 상관관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다. 주관적 측정과 물리적 성질과의 관계 

만약 압축의 용이성과 압축량이 유연도를 의미한다면 유연도와 직물의 두

께, 밀도 및 비체적과 같은 물리적 성질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직물은 물리적 성질에 대한 것을 정량화했을 경우 

이와 같은 양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코드넘버를 정하여 배열하였다. 단지 몇 

개의 직물만이 실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정에 의하여 계급순위(rank order)

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서 직물을 그 유사한 정도에 의하여 이들 직물의 상

관관계가 좋다(good), 보통(fair)이다. 나쁘다(poor)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렇지만 spearman 계수가 <표 6>에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에 판정은 

판정자들이 직물의 촉감을 판정할 때에 단지 직물을 손가락으로 눌러봄으로

서 직물의 중량은 고려되지 않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판정자들이 직물을 

손에 대고 판정할 때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보고되었다. 판정

자들이 시료의 촉감을 측정할 때에 시료를 취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정자

들에게 주어진 지침에 대한 문헌은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판정자들은 그들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에 따라서 직물시료를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시료의 

취급방법에 대한 연구가 본고의 저자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찬정자들

이 손가락으로 직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탁자에서 잠재의식적으로 직물의 



두께를 감지하였다고도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연도와 두께간에 

상관관계가 흥미롭다. 

 

<표 5> 각 특성에 대한 직물의 계급순위 증가 

 

 

<표 6> 여러 특성들의 상관관계 

 

 

그와는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로 직물두께의 감지가 어느 수준이하에서는 거의 정확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직물일 경우에는 밀도와 비체적과의 상관관계는 양호하지만, 부직포일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직물과 부직포간에 이러한 감지력의 

차이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축도의 감지력에서의 차이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

지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본 연구에서 비록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물리적 성질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이 판정자들에게 직접 주어지지는 않

았다. 

 

라. 객관적 판정치와 물리적 성질과의 관계 

만약 압축과 압축도 그리고 <표 5>와 <표 6>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의 물

리적 성질간의 관계에 관심을 돌린다면 계급순위(ranking position)가 직물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어떤 

질서를 설명한다기 보다는 무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직물들이 예를 들어서 실의 종류나 번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 증가

하는 방식과 같이 직물조직의 어떠한 체계적인 변화에 따라 선택된다면 질

서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가볍고, 가장 얇고 그리

고 가장 밀도가 적은 직물로부터 가장 무겁고, 가장 두꺼우며 그리고 가장 

밀도가 큰 직물로의 어떠한 일치점이 발견될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직물의 

랜덤(random)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중량이 증가하는 순서대

로 배열되었다. 나중에 검정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 시료세트 1에서 5번째로 무거운 No.5직물은 두번째로 두께가 얇은 직물

이 된다. 이것은 No.6직물이 두번째와 세번째로 각각 가장 벌키(bulky)성이 

없는 직물로 되는 것과 일치되는 얘기다. 시료세트 2에 있는 직물의 위치 역



시 변경된다. 이러한 표시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직물-조직학적인 성질에 의한 

계급순서와 직물-압축도에 의한 계급순위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다. <표 6>

으로부터 20kPa의 압력하에서 압축도의 유의 상관관계를 유의수준 0.05수준

에서 계산할 수가 있다. 직물의 체적이나 밀도로서 그 직물의 압축거동을 결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성질이 직물의 중량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요인

이 될 수도 있지만 더욱 결정적인 분석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직물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두께를 고려할 때에 두세트 간에 두께의 차

이와, 같은 세트내에서 직물간의 두께의 차이는 흥미롭다. 직물의 두께는 그 

정확한 값을 미리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양이 아니다. American Standard는 

여러 가지 재료에 따른 압력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담요나 방모직물과 같이 부드럽다고 표현되는 소재에 대한 

0.035~3.5kPa로부터 광목(sheeting)과 같은 약간 부드러운 소재에 대한 

0.14~14.4kPa 그리고 덕(duck)이나 펠트(felt)같이 딱딱한 형태에 대한 

0.7~70kPa까지의 범위에 걸쳐있다. 압력에 따른 직물 두께의 차이는 <표 7>

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가 있으며 이때의 압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은 것에 해당된다. 위치의 선택은 접촉시간과 같이 압력발판(pressure foot)의 

크기가 변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이루어진다. Baty gauge와 Leunig gauge의 

압력발판의 넓이가 각각 5.07cm2와 1.26cm2인 것과 비교하여 Instron tester의 

압력발판의 면적은 25.5 cm2이다. 주의를 기울이면 압력을 가하는 시간

(loading time)을 동등하게 할 수가 있지만 Baty gauge와 Leunig gauge가 스프링 

부하형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압력이 순간적으

로 걸리도록 작동되기가 쉽다. 

또 다른 순서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Baty gauge와 Leunig gauge

는 어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할 때 부터의 반응을 측정한다. Instron 



tester는 변형이 증가함에 따른 저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의 저항은 하중

으로서 이를 압력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만약 압축과 압축도의 계산이 이루

어진다면 <표 3>에 기록된 수치와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

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직물이 압축에 의

하여 계급값이 매겨지게 되고 이를 <표 5>와 비교한다면 압축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치가 훌륭하게 일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압축도를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한다면 이와 같은 양상

은 적용되지 않는다. 압축이나 압축도가 좀 더 유용한 표현방법이라고 할지

라도 여전히 약간의 의문점이 남는다. 

 

<표 7> 직물두께의 비교 

 

 

직물의 신축거동은 보통 신축률(신장/시험장)을 인용함으로써 적절히 설명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어떤 길이를 갖는 직물의 실제 변형을 계산할 수

가 있다. 압축도는 직물의 압축거동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그것은 아마 비슷한 두께를 갖는 직물을 쉽

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물들이 서로 다른 두께를 갖고 있을 때

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압축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압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물두께라는 양에 대한 의문은 최소한 이때 가해

진 압력을 얻게 하여 줌으로써 성공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으며 만약 이때 

압축도가 주어진다면 압축량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느끼

는 감촉의 예민성에 어떠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밝힐수만 있다면 또 다른 

이유로 하여 압축은 보다 좋은 표현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 론 

가. 인간이 직물의 압축유연도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간파하는 것이 가능

하나 이와 같은 차이를 감식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나. 감도가 훌륭한 실험기기로 직물의 압축성에 대한 극히 정밀한 측정치

를 얻을 수 있다. 

다. 만약 주관적 판정이 정량화되고 저압에서 직물에 가해진 압축량과 비

교되어진다면 위의 두 값에 대수치를 취할 경우 이들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라. 본고의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직물의 두께가 직물의 중량이나 밀도 

또는 비체적보다는 더욱 유용한 물리적 값임이 밝혀졌다. 


